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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베리아 문화권 민속복식의 색채문화에 관한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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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복은 인간의 일상적인 필요에 따라 존재의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며, 장식과 기능적 

인 디자인이 요구되는 예술의 한 부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. 이러한 의복의 유형은 가치관, 

언어, 종교 및 다른 감정적인 면과 더불어 그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. 

시베리아 문화권의 의복을 살펴보면 인간과 동물세계의 우주론적 연계에서 자기 부족의 생존 

이 달려있는 동물의 영혼을 즐겁게 해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의복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

있는 것을 볼 수 있다. 그리고 이 문화권의 의복에서 강조되는 샤머니즘은 오늘날 민간층의 

산 종교로서 정신적 불안의 해소와 생활의 희망을 부여해 주면서 그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이 

흐르고 있으며, 무속을 중심으로 민간인들의 심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.

본 연구는 시베리아의 샤머니즘 사상과 복식의 특성을 자료와 문헌 고찰을 통하여 조사해 

보고, 시베리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자연색채 문화를 의복, 부츠, 장식, 민간신앙 등으로 비 

교 분석하여 한국 민속문화의 기층문화를 이루고 있는 시베리아 문화권의 색채문화를 연구하 

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.

시베리아 문화권의 민속복식을 살펴본 결과 의복은 착용자에게 힘과 정체성을 불어넣고 악 

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다.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복에 도상학적 모티 

브 • 색상 • 장식 등이 더해졌으며, 의복의 재료와 재단법은 우주론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. 

또한, 의복을 통하여 주술적 믿음과 부족의 상징적 가치를 표현하고, 의복의 실질적인 기능을 

외적인 면과 의복의 효율성으로 사회적 • 주술적 • 미적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되어진 것을 볼 

수 있다.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기후에 따른 의복에서 전통스타일의 힘과 민족 주체성도 찾아 

볼 수 있다.

시베리아 샤먼복의 상징은 샤먼을 우주와 결합시키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결합시켜 

다른 주민들과 구분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며, 샤먼복에 부착된 장식물 

들은 샤먼의 보호령으로서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.

의복이나 부츠에서는 흰색, 검은색을 기초로 황토색, 오렌지색 등의 다양한 자연색채가 나 

타나고 있다. 그리고 장식문화와 민간신앙에서 보여지는 자연색채는 인간세계와 영혼세계의 

교류를 통한 주술적인 상징성을 많이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.

시베리아 문화권의 민속복식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색채들은 내재된 철학의식을 담고 있 

으며, 시베리아 자연색채 문화의 기층은 인체와 우주의 원리를 생각하는 역학의 사상을 기초 

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다. 이러한 면에서 한국 민속문화의 태극사상과 관련되어 다른 문화 

적 특색에서도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을 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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